
2018년 3월 9·10일 주말판 13

영화 ‘매드 맥스’로 본 세상을 바꾸는 힘

영화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
멜 깁슨이 주연한 ‘매드 맥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조지 밀러 감독이 1979년

1편, 1981년 2편, 1985년 3편에 이어 2015년
30년 만에 다시 연출했다. 하지만 이전 세 작품
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스토리를
갖췄다. 핵전쟁 이후 인간들을 통치하는 독재자
임모탄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다, 임모탄의 사
령관이었지만 탈출한 퓨리오사와 임모탄의 다
섯 여자들 그리고 아들과 딸을 잃은 맥스의 처절
한 투쟁이 강렬한 록비트의 음악과 실감 나는 아
날로그 액션에 실려 또 다른 쾌감을 안긴다. 톰
하디가 새로운 맥스로 나서고 샤를리즈 테론이
여전사의 투혼을 발휘했다.

“희망 없는 세상, 미친 놈만 살아남는다!”
정말 그럴까. 미치지 않고는 희망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살아남지
못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기에, 희
망을 찾아 나서기 위해 미칠 만큼 절박함으로 무
장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다. 희망만이 서로를
구원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는 말이기도 하다. 타인과 함께 서로를 구원하
고, 결국 세상과 인간을 구해내는 길, 희망을 찾
아 나선 이들의 힘이다. 구원은 곧 모두가 지닌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다시 찾아 나설
수 있는 힘 역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여
기 주인공들은 말하고 있다.

뀫임모탄 조
근미래, 인류의 새로운 생존 공간은 시타델이

다. 앞서 인간의 탐욕은 핵전쟁을 불러왔고, 인
류는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생
존수단은 ‘아쿠아 콜라’라 불리는 물이다. 하지
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어쩌면 앞으
로도 오랜 시간 그럴 수 있을 듯, 생존자원은 소
수의 권력이 장악하고 있다.

이 권력을 움직이는 자, 임모탄 조이다. 그는
물을 장악해 인류를 지배하며 시타델을 통치하
는 독재자이다. 시타델은 그에게는 마치 왕국과
도 같다. 물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함으로써 인류
에게 자신의 권력에 굴종하기를 강요한다. “아
쿠아 콜라에 중독되지 말라”는 말은 그가 자신
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절대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인류 역사 속 존재했던 숱한 독재자들처럼 임
모탄은 폭압적 가부장이기도 하다. 그런 그에게
여성은 오로지 종족번식의 수단으로만 보일 뿐
이다. 독재자에게 권력이란 절대적 이데올로기
로 포장한 사유화한 힘이며, 체제를 영원히 유지
하고픈 욕망은 가부장의 무자비함으로써 여성
에 대한 무감한 억압으로 드러난다.

뀫퓨리오사 그리고 다섯 여자
하지만 권력이란 온전히 독재자 혼자만이 견

고히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독재의 가치를
적극 공유하거나, 적어도 생존의 논리로써 그에

부응할 줄 아는 미필적 고의의 동의 혹은 굴종에
동참하는 자들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체제를 유
지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시
타델의 사령관 퓨리오사는 독재자와 그가 지배
하는 체제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권력일 수도
있다.

그녀는 전쟁의 처절함을 드러내려는 듯 한 쪽
팔을 잃어버렸다. 삭발한 머리는 여성성을 철저
히 배제한 채 무자비한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서 살아남으려는 욕망에서 얼핏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독재자 임모탄의 폭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새로운 이상향을 향
해 돌진한다. 그곳은 자신의 고향인 녹색의 땅이
다. 무너져 버린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는 치열한
투쟁의 시작이다.

녹색의 땅을 향해 질주하는 퓨리오사의 전투
트럭에 오른 이들은 다섯 명의 여자들이다. 임모
탄의 폭압적 가부장에 맞서는 또 하나의 세력이
다. 앞서 임모탄의 여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오로지 번식의 수단으로만 이용당해왔다.
폭압적 가부장 체제를 유지하며 영속화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독재자에게 이들의 이탈과 저
항은 권력의 약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게 될 두려움에 처한

폭압의 가부장은 더욱 더 단말마적 폭압으로
닥쳐오지만, 그럴수록 체제의 멸망과 단절을
꾀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여성의 저항도 견고해
진다.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 자신의 임신한
배를 폭압의 무기 앞에 당당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임모탄의 욕망을 위해서만
풀어 헤쳐지는 정조대를 보란 듯 걷어 찰 수 있
는 것도, 바로 그런 변혁에 대한 단단한 믿음에
서 나온다.

퓨리오사와 다섯 여자들은 그 저항의 와중
에 부발리니의 할머니 전사들을 만난다. ‘씨앗
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부발리니 전
사들 역시 녹색의 땅이라는, 희망의 꽃과 열매
를 피우고 키워낼 터전에 뿌리박힐 씨앗을 꿈
꾸고 있다.

이들의 단단한 믿음은 곧 연대와 공감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된다.

뀫맥스와 눅스 그리고 조지 밀러
아내와 딸을 잃고 피폐해진 세상을 떠돌던 맥

스는 임모탄의 노예가 됐다. 그의 피는 임모탄의
맹목적 추종자이자 전사이지만, 핵전쟁의 후유
증으로 보이는 질병을 앓는 ‘워보이’ 눅스의 생
명을 유지시켜주는 데 쓰인다. 폭압적 가부장의
체제를 이어가려는 독재자에게 남성성은 그렇

게 착취의 도구로써만 작동한다.
단, 그 효용성이 사라지는 순간 독재자에게

남성성은 철저히 외면당한다. 이때 맥스와 눅스
를 보듬어 안는 것, 퓨리오사와 다섯 여자와 부
발리니 전사들의 연대이다. 그래서 연대와 공감
은 이들에게 또 다른 인류 구원의 가치로 나아가
게 하는 힘을 안긴다. 이들이 이젠 사라지고 만
녹색의 땅이라는 이상향이 아니라 무자비한 체
제가 여전히 굳건해 보이는 시타델이라는 현실
로 다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것도 바로 그 연대
와 공감의 힘 덕분이다. ‘희망 없는 세상, 미친
놈만이 살아남는다!’고 했지만 미칠 수밖에 없
을 만큼 절박한 구원과 희망에 대한 믿음으로 연
대와 공감을 이끈 이들의 승리는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는 동안 노장의 연출가 조지 밀러 감독은
단 한 장면에서도 그 연대와 공감에 나선 이들의
육체를 관음의 카메라로 훑지 않는다. 그리고 새
로운 희망의 세상을 꿈꾸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헤쳐 나가려는 주인공들의 피곤하고도 처절한
투쟁에 다시 힘을 부여하며 퓨리오사와 연대와
공감의 힘으로 손잡은 이들로부터 맥스를 떠나
보낸다. 세상의 희망과 변화에 대한 간절하고 단
단한 믿음을 지닌 이들이야말로 또 다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1911년 3월8일 1만5000여 여성 섬유노동자

들이 미국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참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
쟁에 나서며 자유를 외쳤다. 이후 110년이 지난
오늘,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분노의 도로로 나
서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달라져 간다.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미친세상에도희망은존재…퓨리오사들이여일어나라

폭압서 벗어나 자유 향한 무한 질주
처절한 투쟁 통한 체제 전복의 쾌감
퓨리오사와 다섯 여자들 ‘연대의 힘’

영화 ‘매드맥스:분노의도로’

영화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의 한 장면. 맥스와 퓨리오사(오른쪽)는 무자비한 폭압의 세상에 연대와 공감의 힘으로 맞서는 전사다. 스포츠동아DB


